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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규 upgrade! 초벌 논의용

1. 새터 반성폭력 내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유와 배경

반성 폭 력 팀

2-1 올해 새터를 준비하면서부터 내규가 다. 2000년에 만들어진 내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새터 문화자체를 바꾸어 내는 것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내규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도 많지만 새터 내규가 만들어진 후 새터 분위기나 놀이 문화가 가시적으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터/놀이문화를 바꾸어 낸다는 의미가 2000년과 현재

가 같을 수 없다. 또한 2000년에 시기적 급박함으로 인해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나 설명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한다.

2-2 1학기 동안 계속 이야기되어 온 단대별 내규 제정 역시 새터 내규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00년의 새터 내규가 현재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

로, 사정이 많이 다른 단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전체 새터 내

규가 포괄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동시에 총여가 '주는' 강제적인 규약이 아니라(실제로

이런 반발심을 많이 표출하고 있다) 단대에서 합의하여 만든 약속이라면 구성원들이 내규를

지키는 데도 훨씬 적극적일 것이며, 사례나 규약의 조항들도 단대에 맞는 현실적인 내용으

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내용

기본 개념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

-사례들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례에 대한 부가 설명 필요->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해당 사례가 왜 성폭력이

되는지에 이해가 힘들며,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

-2차 가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사례 제시

구성원의 의무

-새터 이 전에 내규를 통한 세미나 역시 새터 내규 규약 중 하나로 만들어 구성원들이 책

임질 수 있도록 한다.

대책위원회의 자격과 의무

-대책위원들의 자격 명시

->대책위원들도 새터 내규나 반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다. 대책위원

이 될 수 있는 단대 학생회나 총학생회, 총여학생회는 새터 이전에 반드시 대책위 구성과

해결 과정에 대한 교양을 따로 진행하도록 한다.

->과반 학생회는 새터 이전에 세미나를 반드시 할 의무를 규약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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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국 2학기 계획서-

1. 화장실신문 5회분

09.05 1호

09.16 2호

09.30 3호

10.14 4호

10.28 5호

2학기에 들어서는 이렇게 다섯

성격이 아니라, 이슈를 제시하는

제는 호주제폐지가 어떨까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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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만을 내게 될 것 같은데, 2학기의 화장실신문은 홍보의

성격을 띄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첫 호의 주

방학 중의 세미나 내용도 살렸으면 합니다.

2. 쟁리대 자판기 설치건 진행.

화장실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 총학의 태도를 보건대, 총학과 같이 하는 것은 힘

들지도 모릅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의대와 생과대이며, 이는 총학과 같이 일

하는 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학기 시작과 함께 들어갈까 합니다.

3. 교투때 제출한 여학생휴게실 인테리어에 관한 공문대용.

여학생처에 확인을 해야 할 듯.

공문에서 요구한 인테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악한 문대와 이과대 여휴는 여휴만만과

함께, 혹은 14대 총여학생회에서 환경개선에 들어가야 할 듯 합니다.



총여 -1학기 결산안!!

학 생 회 비

총액: 13,282,944= 3,482,944(이월금)十 600,000(여학생처지원금)十 9,200,000(학생회비)

행 사 명 비 용

새 터 1 ,375, 0 00

여학우 새로배움터+ 여성학 학교 84 0 , 76 7

3.8 여성의 날 2 6 2 , 74 0

취 업 대 란 2 , 1 07 , 455

바디 톡스 9 69 , 1 0 0

밥꽃양 상영 뿡 5 , .#β 0 0

잡지 구독 1 6 1 , 0 0 0

홈 피 1 ,649,000

화 장 실 신 문 642 , 1 3 0

물 품 52 8 , 9 1 0

잡 비 64 , 47 70

떡볶이 수다 5 , 53 6 , 840 筮 丁 흇 乙

니- 폴o _ 로 .
口 E 지- o

합 계

2 ,689, 368 ( 원 )

1 5 , 9 72 , 3 1 2

장 학 금

총액: 7,203,600 =3,103,600(이월금) 十4,100,000(이번장학금)

내 역

LT 비

회 식

지 원 금

내규평가단 회식비

자치 단체 연석 회 의

물 값

기 타비 용( 행 사부 대 비 용-뒤 풀 이 )

합 계

남 은 듣-3쌔400(원)一iF~

금 액

중 굶 § 호 피
←t  一-

461,010

1 ,455,000

3 9 , 0 0 0

1 1 8 ,720

98,000

4 8 9 , 9 5 0

3 , 2 25 , 2 0 0

r 2 涍

6 ;



예 자 제

예산자치제 편성액(원): 4,232,640 = 3,232,640(예자제 이월금) + 1,000,000(14대총여 배정액)

단 체

두 입 술

유쾌한 girl

페 미 너 리

연성 뿌연

상대 여휴 자치위원회(준)

모 반

꼼지 락

합 계

남은금액: 426,300(원)

*못 받은 돈

서울대 뺏지

예전 밥꽃양

-> 350,000

0 0

* 앞으로 받을 돈

교에게 702,300원 받을 것 있음

* 미지급

연성뿌연 100만원 미지급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금액

금 액

1 ,500,000

3 49 , 04 0

3 1 2 , 30 0

1 ,000,000

2 1 0 , 0 0 0

2 8 5 , 0 0 0

1 50 , 00 0

3 , 8 0 6 , 3 4 0

1 나/) α )

나 그 중 100만원은 연성뿌연 돈으로 나가야 하고, 교에게 돈(702,300

=> 1,067,632원

W



방금 전화드렸던 학생행동연대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성폭력사건을 하나 접수받았는데..

켐 -

지난 8월 3-4일 대중행동광장이라는 행사를 연대에서 했는데...

마지막날 5일 새벽 뒷풀이를 끝내고, 모두 숙소에서 장들었을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햇습니다.

숙소는 학생회관 3층 푸른샘이었구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깨우더니 미안하다면서 '자는 모습이 예뻐 얼굴에 뽀뽀를 했다'라고
했 답 니 다 .

피해자는 너무 졸립기도하고, 무섭기도 하고(그때 숙소에 깨어있던 사람이 한명도 없었

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해자롤 돌려보냈다고 하며, 새벽 6-7정도에 다시 피해자롤 깨
우더니 사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피해자가 저희 행사 준비팀에게 성폭력사건을 얘기했고, 해결했으면 좋겠

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연대 기타동아리 사람이라고 확인한 정도입니다.

가해자는 저희 행사참여자는 아니었는데.....뒷풀이 도중에 기타를 빌려주게 된 계기
로....... 뒷풀이를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명이 같이 뒷풀이롤 했는데.....그

중 가해자 1명은 다음날 아침 동아리방에서 혼자서 자고 있던 것 까지도 확인했습니
다 .

그래서 저희가 연세 총여에 제안드리는 바는

성폭력 대책위가 아직꾸려지지는 않았는데...

저희와 공동 대책위를 꾸렸으면 하는 거입니다.

가해자 캠으로서 주체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구체적인 부분은 같이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원 확보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피해자 진술서가 도착은 했는데..구체적이지 않아서..

다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구안도 더 얘기해볼 생각이구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운동진영하고 연세대 안에 공론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
습 니 다 .

한번 뵌 후 자세한 얘기는 했으면 합니다.

제 연락처는 OI8-272-1375 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5-7사이, 수요일 하루종일, 목요일 오전

정도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만 . . . .



B

W

총여학생회와 함께

- 강 문 선 -

2002년 1학기 수업에 여성교육개론이란 과목을 듣게 되었다. 물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신청하게 된 것이지만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프로젝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조를 짜서 여성에 관련된 어떤 캠페인이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그것을 학기말에 발표하는 일이었다.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주제선정부터 막막하던 그 일에 조원들 중 하나가 <밥꽃양> 상

영추진이나 홍보를 해보자고 제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행사를 총여학생회에서 추진하

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조는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밥꽃양을 직접 상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상영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밥꽃양에 대해 알리고 밥꽃양 상영회에 함께 참

여한다면 그 나름대로 유의미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심스럽게 총여학생회의 문을 두드린 우리는 솔직히 조금은 걱정했었다. 그러나 총여학생

회의 분위기는 권위적이지 않은 친숙한 분위기라 마음이 놓였다. 총여에서는 반갑게 우릴

맞아주었고, 달리님께서는 마침 일손이 부족해서 스텝을 따로 모집할까 생각도 했었다는 얘

기까지 해주었다.

그래서 상영준비 초기단계부터 우리 조는 총여학생회와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 총여와 함

께 일을 시작하면서 좋았던 점은 행사진행 등의 경험이 많은 분들과 일을 하게 되서 단계별

로 일을 착착 진행시키면서 뭘 하면 좋을지 많이 배웠다는 점이다.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생각보다 세세한 곳에 신경 쓸 일이 많았다. 특히 관객 좌

석 배정과 상영을 1회로 할 것이냐 2회로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최대한 존중해주자는 배려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그렇지

만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느낀 것 같다.

또한 여성학 수업 때문에 시작한 프로젝트지만 총여와 같이 일하면서 ‘여성'에 대해 주체

적으로 많이 생각해보고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총여에서 준 자료집도 많이

읽고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무척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 비록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총여에서 지원금을 받은 행사는 아니었

지만 학생회에서 같이 하는 일이였기 때문에 포스터, 티켓 제작부터 여러 군데 들어가는 제

반 비용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았다.

모든 여성학 과제들이 총여학생회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총여학생회라는 곳이 다가

가기 힘든 곳이라는 부담스러운 느낌에서 정말 친근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며 언제라도

내가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다가왔다는 점도 이번 프로젝트

를 하면서 든 생각 중 하나였다.

앞으로도 여성학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젝트들이나 캠페인들이 총여학생회

의 지원 하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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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화드렸던 학생행동연대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성폭력사건을 하나 접수받았는데..

지난 8월 3-4일 대중행동광장이라는 행사를 연대에서 했는데...

마지막날 5일 새벽 뒷풀이롤 끝내고, 모두 숙소에서 잠들었을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햇습니다.

숙소는 학생회관 3층 푸른샘이었구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깨우더니 미안하다면서 '자는 모습이 예뻐 얼굴에 뽀뽀를 했다'라고

했 답 니 다 .

피해자는 너무 졸립기도하고, 무섭기도 하고(그때 숙소에 깨어있던 사람이 한명도 없었

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해자를 돌려보냈다고 하며, 새벽 6-7정도에 다시 피해자롤 깨
우더니 사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피해자가 저희 행사 준비팀에게 성폭력사건을 얘기했고, 해결했으면 좋겠
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연대 기타동아리 사람이라고 확인한 정도입니다.

가해자는 저희 행사참여자는 아니었는데.....뒷풀이 도중에 기타를 빌려주게 된 계기

로....... 뒷풀이를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명이 같이 뒷풀이롤 했는데.....그

중 가해자 1명은 다음날 아침 동아리방에서 혼자서 자고 있던 것 까지도 확인했습니
다 .

그래서 저희가 연세 총여에 제안드리는 바는

성폭력 대책위가 아직꾸려지지는 않았는데...

저희와 공동 대책위를 꾸렸으면 하는 거입니다.

가해자 캠으로서 주체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구체적인 부분은 같이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원 확보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피해자 진술서가 도착은 했는데..구체적이지 않아서..

다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구안도 더 얘기해볼 생각이구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운동진영하고 연세대 안에 공론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
습 니 다 .

한번 뵌 후 자세한 얘기는 했으면 합니다.

제 연락처는 018-272-1375 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5-7사이, 수요일 하루종일, 목요일 오전
정도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만 . . . .


